
192024년5월29일수요일 스포츠

여전해 호날두
사우디리그35골 리그최다…세계첫 4개리그득점왕

크리스티아누호날두(39 알나스르)가사우디

아라비아프로축구역대한시즌최다골기록을

새로쓰며개인통산 4개리그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호날두는 28일 열린 알이티하드와의 2023-

2024사우디프로리그34라운드최종전에서2골

을몰아치는맹활약을펼쳤다.

알나스르는 4-2 대승을거두고승점 82를기

록, 알힐랄(승점 96)에 이어 2위로 정규리그를

끝냈다.

최종전에서 멀티 골을 터트린 호날두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35골을 기록하며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알힐랄 27골)와의격차를8골로벌

리고당당히득점왕에올랐다.

특히호날두가작성한 35골은사우디리그역

대한시즌최다골이다.

호날두는 2018-2019시즌모로코출신으로알

나스르에서뛰었던압데라자크함달라가작성한

기존최다골인 34골을 5년만에경신했다.

이날호날두는전반추가시간선제골을터트리

더니후반 24분추가골까지꽂아한시즌최다

골신기록을달성했다.

특히이번시즌정규리그에서해트트릭만 4차

례뽑아낸호날두는공식전50경기에출전해50

골(정규리그35골컵대회 3골ACL 6골아랍클

럽 챔피언스컵 6골)을 뽑아내는 괴력을 발휘했

다. 2023년 1월부터합치면공식전 69경기에서

64골이다.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007-2008시

즌), 스페인 라리가(2010-2011 2013-2014

2014-2015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2020-

2021시즌)에서득점왕을맛봤던호날두는사우

디리그까지합개인통산 4개 리그득점왕의기

쁨을누렸다. /연합뉴스

동성중선수단이야구남중부우승을차지하고헹가래를치고있다. <광주시체육회제공>육상여자400m에서3연패를달성한구례여중최

지우. <전남도체육회제공>

한국바둑중악지우가바둑여중부경기에집중하고

있는모습. <전남도체육회제공>

수피아여중선수단이농구여중부정상에올랐다.전갑수<가운데>광주시체육회장이수피아여중선수단을방문해격려한뒤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

<광주시체육회제공>

제53회전국소년체전근대3종3관왕에오른광주체중이루리. <광주시체육회제공>

17개시도1만8757명목포열전

광주금 18개등메달58개획득

전남금 20 은13동 33총 66개

연패달성신기록경신쏟아져

전국체육꿈나무들의 축제 제53회 전국소년체

전이나흘간의대장정을마치고 28일성황리에마

무리됐다.

지난 25일부터열린이번대회는전국 17개시

도 1만 8757명의선수단이참가해목포를비롯한

전남일대에서펼쳐졌다.

소년체전에참가한광주전남선수단은그동안갈

고닦은실력을뽐냈다.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3개 등 총

66개의메달을수확한전남선수단은연패달성및

신기록경신등빛나는활약을보였다.

육상에서구례여중최지우가여중부 400m에서

56.68의 기록으로 3연패를기록했고, 목포하당중

김태빈이여중부포환던지기와원반던지기에서각

각 13.64m, 35.75m를기록하며압도적인실력으

로 2관왕에올랐다.

바둑에선 남중부 양계봉이승석임지호와 여중

부 악지우최지윤황가환(이상 한국바둑중)이 제

51 52회대회에이어이번에도단체전금메달을획

득하며 3연패를기록했다.

완도중김태양은역도남중부81kg급에서대회신

기록(인상,합계)을세우며3관왕에등극했다.김태

양은인상에서 121kg로 1위, 용상에서 148kg로 1

위,총 269kg를들어올리며합계 1위에올랐다.

사격여수여중송수희는7위로결선에진출했지

만뒷심을발휘하며본선에서부별신기록인 251.9

점을쏘며금메달을목에걸었다.

광주선수단은금메달18개, 은메달, 18개,동메

달 22개로총 58개의메달을획득하며광주체육의

미래를밝혔다.

특히광주체중은광주선수단획득메달중 30개

를책임지면서광주엘리트체육의요람이라는명

성을굳건히했다.

광주체중이루리는근대3종 개인전 1위를 시작

으로단체전과계주에서도우승을이끌며 3관왕에

올랐다.이루리는이번대회근대3종최우수선수로

도선정됐다.

단체전과계주에서금메달을목에건이지아,송

현서,양보민은 2관왕에올랐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근대3종경기장에방

문해이들에게직접메달을수여했다.

광주체중이다은은역도 81㎏급에서인상 77㎏,

용상98㎏,합계175㎏으로각각1위에오르며3개

의금메달을휩쓸었다.

광주체중노효림은조정여중부싱글스컬에서 3

분53초55의기록으로1위에오르며최우수선수로

도선정됐다.

대회 마지막날인 28일, 광주전남선수단은단

체대진종목에서활약하며금메달을더했다.

소프트테니스에서는고흥동초가남초부단체전1

위를기록했다.고흥동초선수단은부전승으로오른

4강에서강원선수단에2-0으로승리한뒤준결승에

서경북을 2-0으로꺾었다. 결승에서는경기선수단

을상대로 2-0승을거두며금메달을획득했다.

야구남중부에출전한광주동성중은제33회대

회금메달이후 20년만에우승컵을거머쥐었다. 8

강에서천안북중(천안)에 5-9로승리한동성중은

4강에서경북포항중을 6-4로밀어냈다. 인천과의

준결승에서6-3승을거둔동성중은결승에서강남

중을 9-7로꺾으며남중부정상에올랐다.동성중

이제웅은야구최우수선수로선정됐다.

농구에서는광주수피아여중이여중부 3연패를

달성했다. 1회전에서라이벌인숙명여중(서울)을

만나 54-50으로승리한수피아여중은결승전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수원제일중(경기)에 여유롭게

77-56 승을 거두며금메달을따냈다. 최우수선수

로는수피아여중김담희가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전갑수회장은 승패를떠나최선

을다해준선수들에게큰감동을받았다. 선수들의

땀과종목단체의지원,학교와학부모의사랑,지도

자의열정이모두더해진결실이다고말했다.

대회에앞서 학생들이출전하는만큼안전에만

전을기했다고밝힌바있는전남도체육회송진호

회장은 좋은 결과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대회를잘마치는데함께해주신관계자모든

분들께감사드린다고전했다.

/김진아기자 jinggi@kwangju.co.kr

지는해 나달
112회우승 프랑스오픈테니스1회전탈락…은퇴발표자리아니다

라파엘나달(275위스페인)이프랑스오픈테니

스대회(총상금5350만유로약794억원)남자단

식1회전에서탈락했다.

나달은 27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

에서열린대회이틀째남자단식 1회전에서알렉

산더츠베레프(4위독일)에게 0-3(3-6 6-7<5-7>

3-6)으로졌다.

이대회에서통산14번이나우승하며강세를보였

던 나달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프랑스오픈이 될

수도있는올해대회를1회전탈락으로마무리했다.

그의프랑스오픈통산전적은112승 4패가됐다.

나달이프랑스오픈에서패한것은 2021년준결

승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대결 이후

이번이 3년만이고, 1회전탈락은처음이다.

1986년생나달은이번시즌을끝으로은퇴할가

능성이크다.

그는허리부상등으로 2023년 1월호주오픈이

후1년정도공백기를가졌다.

2022년프랑스오픈에서우승,통산 22번째메이

저타이틀을따냈으나지난해에는프랑스오픈에도

뛰지못했다.

올해1월호주오픈출전을위해코트에돌아온그

는다리근육부상때문에호주오픈에뛰지못했고,

4월에코트에복귀했다. 이후 자신이강세를보이

는클레이코트대회에이번프랑스오픈을포함해4

차례출전했으나만족할만한결과를얻지못했다.

또 이달초이탈리아로마마스터스 2회전패배

에이어나달이클레이코트경기에서2연패를당한

것도이번이처음이다.

나달은경기후인터뷰에서 오늘이은퇴를발표

하는자리가아니다라면서도 많은응원을보내준

팬여러분께감사드린다.여러분과다시만나기를

바라지만어떻게될지는모르겠다고여운을남겼

다. /연합뉴스

절대강자 신진서 9단 800승

세계바둑계의절대강자신진서(24) 9단이개

인통산800승을달성했다.

신진서는 27일중국저장성창싱에서열린 2024

중국갑조리그 1라운드개막전에서중국의리웨이

칭 9단에게169수만에불계승을거뒀다.

이로써신진서는프로입단이후11년 10개월만

에800승(1무 212패 1무효)고지에올랐다.

현역프로기사중800승을달성한것은신진서가

26번째다.

2012년 7월제1회영재입단대회를통과해프로

기사가된신진서는이듬해인 2013년 1월KB국민

은행바둑리그예선에서권오민5단을상대로데뷔

첫승을거뒀다.

2021년 1월제13회춘란배 4강에서롄샤오 9단

을꺾고 500승고지에오른신진서는전성기를구

가하며 3년여만에 300승을추가했다.

최근4년연속승률1위에오른신진서는통산승

률79.05%를기록하고있다.

한편 한국바둑역대최다승은 1963승 7무 842

패승률 0.700을기록한조훈현 9단이보유하고있

다. /연합뉴스

전국소년체전폐막…체육꿈나무들미래봤다


